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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자는 20년 전 쿠웨이트, 미국, 태국 등 낯선 곳에서 근무해왔다. 중

동 땅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힘겨운 하루 생활을 마치고 나면 홀로 

갖는 시간이 많았다. 그럴 때마다 국내외 서적을 막론하고 독서를 즐

기곤 했다. 때로는 등산이나, 산책으로 사색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

을 보내기도 했다. 지난 3월에는 일주일 동안 미국 서부에서 싱크위

크(Think Week)를 보냈다. 일하는 직장을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생각

을 충분히 갖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창의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

것도 사실이다.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다양한 CEO들의 생각주간 사

례가 실려 재미 있는 읽을거리가 됐다. 이미 오래전부터 빌 게이츠 

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생각주간을 통해 사고를 전환했다는 얘

기도 관심을 끌었다. 뒷부분에 생각주간을 여가와 혼돈하지 않고 창조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

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잘 정리된 듯싶다.  

 

다만 아쉬운 점은 사례들이 대부분 CEO들에 국한됐다는 점이다. 비록 CEO들이 중요한 결정

을 할 때 생각주간을 활용하지만, 일반 직장인들도 이직·창업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

많다. 이때 생각주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

이다.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례들도 함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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